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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철 도로 위 ‘블랙 아이스’ 대처법 헤드라이트 변색의 원인과 예방법

남가주 지역의 도심은 겨울에도 좀처

럼 얼음이 얼지 않는다. 하지만 산악지

대라면 말이 달라진다. 남가주의 산악

지대는 겨울이면 눈도 내리고 얼음도 

언다. 그래서 운전 중 블랙아이스를 조

심해야 한다.

‘금호타이어’(blog.kumhotire.co.k)에 

따르면‘블랙 아이스’는 겨울철 낮에 

내린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새

에 스며들어, 밤 사이에 도로의 기름, 먼

지 등과 섞이면서 얇게 얼어붙는 일종

의‘도로 결빙’현상이다. 도로에 결빙

된 모습이 워낙 얇고 투명해서 아스팔

트가 그대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검정

색 얼음이라는 뜻의‘블랙 아이스’라

는 이름이 붙었다. 

블랙 아이스 현상은 주로 온도가 낮고 

습기가 많은 도로에 자주 발생한다. 겨

울철 새벽 시간대에 터널 출입구와 고

가도로, 다리가 접하는 교각지점 등에 

자주 생기고,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더

라도 저수지와 해안도로, 호숫가 주변과 

같이 항상 그늘져 있거나 온도차가 큰 

곳에도 발생한다. 

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사망률이 

높다.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

아니라 스티어링 휠(운전대) 제어가 어

렵고,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가 헛돌

아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

문이다. 

■ 블랙 아이스 대처 방법

그렇다면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

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?

우선, 겨울철에는 차량을 운행하기에 

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가 짧아져

서 꼭 야간이 아니더라도 새벽이나 아침 

출근길도 캄캄한 경우가 많다. 그렇기 때

문에 안전운전을 위해서‘자동차의 눈’ 

헤드라이트 점검이 필요하다. 헤드라이

트 변색의 원인과 예방법을‘삼성화재 다

이렉트’가 소개했다.

■ 헤드라이트의 역할과 변색의 위험성

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헤드라이트

는 도로 위 운전자들에게 주행 중인 차

량을 인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

운전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

이 필요하다. 종종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

변했는데도 신경을 쓰지 않고 운행하는 

차량들을 볼 수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뿌

옇게 변하면 광량이 낮아지고 빛 산란이 

발생하여 주행에 방해가 되고 이는 위험

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점

검을 해야 한다.

■ 헤드라이트 백화와 황변, 결로 현상

새 자동차는 헤드라이트 부분이 아주 

투명해서 내부가 보일 정도지만 오랜 시

간 주행하다 보면 헤드라이트가 변색이 

된다. 헤드라이트 내부가 하얀색으로 뿌

옇게 변하는 것을 백화 현상, 헤드라이트 

표면이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황변 현상

이라고 한다. 

백화 현상과 헷갈릴 수 있는 현상으로 

헤드라이트 결로 현상이 있다. 하얀색으

로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백화 현상과 혼

동할 수 있는데, 결로는 헤드라이트의 

내·외부의 온도차로 생기는 습기가 원인

이다. 대부분의 제조사에서는 헤드라이

트 내부의 열을 방출하는 홀(통기 홀)을 

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

기를 배출한다. 

하지만 이 습기가 하루 이상 배출되지 

않는다면 수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므

로 정비를 받는 것이 좋다.

■ 헤드라이트 변색의 원인

그렇다면 헤드라이트는 왜 뿌옇게 변

하는 것일까? 그 원인은 헤드라이트의 

재질과 관련이 있다. 

앞서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도를 체

크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차량 

점검을 해야 한다. 특히 노후된 타이어

는 사고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접지력

이 좋은 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. 

또한, 평소 운전할 때 급출발, 급제동, 

급회전 등 조작을 급하게 하는 건 자제

해야 한다.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는 자

동차의 제동 거리가 길어지므로 앞차와

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미끄

러짐이나 스핀 현상 유발 등 사고 위험

에 주의해야 한다. 앞에서 언급했듯 블

랙 아이스 사고는 얼음이 얼 정도로 낮

은 온도가 머무는 시간대인 이른 아침

이나 밤 늦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, 아

침이나 밤, 그리고 눈이나 비가 내린 후

에는 규정 속도보다 20~50% 감속 운

전 해야 안전합니다.

블랙 아이스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

지만, 헤드라이트 불빛의 비침 정도로 

예측이 가능하다. 도로에 헤드라이트 

빛이 반사된다면 블랙 아이스 구간일 

확률이 높으니 차량이 중심을 잃지 않

도록 스티어링 휠을 꽉 붙잡되 조작하

지 않는 것이 좋고, 블랙 아이스 구간을 

서행하며 지나야 한다. 미끄러짐의 정

도가 크다면,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

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볍게 여러 번 나

눠서 밟는‘펌핑 브레이크’방법으로 속

도를 줄여야 한다.

미끄러진 이후 차가 멈춘 상황이라면, 

곧바로 비상등을 켜두고 뒤따라 오는 

차량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안전한 곳

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. 

일반적으로 헤드라이트의 재질은 투명

한 플라스틱 소재의 일종인 폴리카보네

이트이다. 이 소재는 가볍고 단단하지만 

직사광선과 산성비 그리고 열(고온)에 약

한 단점이 있다. 소모품이다 보니 지속해

서 주행하고, 직사광선과 산성비에 노출

되, 부품이 노화되어 백화현상이나 황변 

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. 

또한 헤드라이트를 작동하면, 최대 

200℃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고

온에 플라스틱이 노출되면‘분자량 유기

화합물’이 기화하며 가스가 발생하고 

이 가스가 헤드라이트 벽면에 이물질처

럼 흡착돼 헤드라이트를 뿌옇게 만든다.

■ 헤드라이트 변색 예방법

주차를 할 때, 특히 햇빛이 강한 날 장

시간 주차를 할 경우 햇볕이 들지 않는 

실내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

는 것이 좋다. 미세먼지가 심할 때나 비

가 오는 날에는 주행 후 마른 수건으로 

헤드라이트 부분을 닦아주어야 한다. 또

한 헤드라이트에 투명한 UV 코팅 필름

을 붙여주는 방법도 헤드라이트 변색을 

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.

헤드라이트는 자동차의 눈과 같고, 야

간 운전 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품

이다. 안전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

해 주어야 한다.
▲ 겨울철 도로 위 블랙 아이스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. 사진=shutterstock

▲ 변색된 헤드라이트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한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shutterstock


